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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Work-related stress and risk factors among Korean employees were identified in this study. Methods: Data

were obtained from employees aged 20 to 64 using the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2006 (KWCS). Multiple logis-

tic regression analysis using SAS version 9.1 was performed to examine risk factors of work-related stress by gender. Re-
sults: The age-adjusted prevalence of work-related stress among male and female employees was 18.4% and 15.1% res-

pectively. After adjustments for multiple variables among both male and female employees,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

ship between work-related stress and risk factors including education, company size, work time, ergonomic risks, biologi-

cal chemical risks, and job demands. The significant variables for male employees were housework load, occupational

class, and shift work, and for female employees, type of employment. Conclusion: There is a need to develop and sup-

port intensive stress management programs nationally giving consideration to work-related stress associated with working

time, physical working environment, and job demands. Based on gender specific approaches, for male employes, stress

management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with consideration being given to occupational class and shift work. For stress

management programs for female employees, consideration needs to be given to permanent employment status, specifi-

cally those in small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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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산업공정은 고도의 기술과 품질을 요구하고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생산방식이 도입되고 있으며 노동편성 역시 신경영

전략의 도입으로 다기능화, 직무범위의 확대, 배치전환, 파견 등

으로 전면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한편, 직접적인 고용관계의 단

절을 통해 야기되는 대량실업, 비정규직의 확대, 고용불안으로

노동구조가 이중화되고 근로자의 작업량과 노동 강도는 한층 강

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고용불안과 작업의 복잡성

과 작업량과 작업 속도의 증대로 스트레스는 더욱 증폭되고 있

다(Chang et al., 2004; Koh et al., 2003).

업무관련성 스트레스는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는 주요한 문제

이며, 기업측면에서는 조직의 생산성을 낮추어 효율적인 회사

운영에 도전이 된다. 그리고 지역사회나 국가적 차원에서는 경

쟁력 하락으로 인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저해 등의 부정적

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의 역효과는 개

인측면으로는 천식, 요통, 심혈관질환, 어지럼증, 기분 변화, 정

신건강 약화, 삶의 질과 전반적 안위의 저하, 불안/우울, 행동 변



화, 수면 양상의 파괴, 두통/이통, 구강과 잇몸질환, 발진/가려

움증, 호흡곤란이며, 조직측면으로는 직원 사기 저하, 회사비용

증가, 직원의 동기 저하, 지각, 생산성 감소, 조직과 부서의 목

표 실현의 어려움, 병가 증가, 직원 업무수행 저하, 업무상 관계

형성의 부족, 불안전한 업무수행등을 들 수 있다(Chang et al.,

2005; 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 1995). 영국 보

건안전청의 2004/2005년 업무관련성 질병 조사에 의하면 스

트레스로 인해 야기되는 결근으로 연간 37억 파운드의 비용이

든다고 추정되었다. 영국 국가보건서비스에서는 스트레스로 인

한 결근이 전체 질병으로 인한 결근의 30%를 설명하며, 이것은

연간 3-4억파운드의서비스비용이든다고발표하였다(Hawk-

sley, 2007). 따라서 이러한 업무관련성 스트레스는 단순히 개

인의 차원에서 문제되는 불건강의 위험요인일 뿐만 아니라 사

업주, 지역사회, 그리고 전체 국가의 발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개인, 기업,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와 함께 나서서 그 문제점을 치유하고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

다(Chang et al., 2005). 

스트레스를 이해하는 단계도 첫째, 경제변화, 규제, 무역, 경

제정책, 과학기술의 혁신, 근로자의 인구학적 변화와 노동공급

의 변화와 같은 국제적/국가적 수준의 외부환경을 조사하고, 둘

째, 구조조정, 작업시스템, 노동유연화, 업무조정, 급여와 보상

체계와 같은 작업조직의 거시적 변화를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조직체계/조직문화, 업무특성, 직무의 사회적 관계 측면, 근로

자의 역할, 작업 일정과 같은 직무특성의 미시적 변화를 파악해

야 한다(Chang et al., 2004). 이런 관점에서 한국 근로자 전

체를 대상으로 외부환경과 거시적 및 미시적 조직 특성을 반영

한 근무조건과 작업환경이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

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많은 업무관련성 스트레스 연구가 이루어

졌으나, 성, 업종, 고용형태, 직업에 따라 대상자를 제한하여 이

루어져 왔고(Hong et al., 2002; Koh et al., 2003; Krantz,

Berntsson, & Lundberg, 2005; Oh, Lee, & Rhee, 2002),

한국근로자전체를모집단으로하는업무관련성스트레스연구

는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를 개발한 연구(Chang et al.,

2004)가 진행되었고, 한국인 근로자의 업무관련 스트레스와

다면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는 한국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포함하는 전국적인 근로자 표본조사 자료의 부재로 거의 진행

되지 않았다. 

유럽 각국 및 유럽연합에서는 근로환경조사를 1990년부터 실

시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관련성 스트레스를 포

함한 근로자 건강과 근로환경 연구를 통해 유럽 각국 내지 유럽

연합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Burchell, Fagan, O’Brien,

& Smith, 2007; Daniels, 2004; Fagan & Burchell, 2002;

Parent-Thirion, Ferna@ndez Macias, Hurley, & Vermeylen,

2007).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에 처음으로 유럽의 근로환경

조사와 거의 동일한 방법과 조사항목으로 우리나라 근로자 표

본을 대상으로 근로환경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Park & Lee,

2009; Park, Lee, & Kim, 2007) 이를 활용하여 한국 근로자

의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에대한 연구가 가능하게되었다.

한편, 근로자는 교육수준이나 가사부담과 같은 개인특성이나

근무조건과근무환경과같은업무관련특성이성별로차이가있

고 이와 관련된 업무관련성 스트레스 호소율에 있어서도 성별

로 차이를보이므로(Parent-Thirion et al., 2007; Park, Lee,

& Kim, 2007),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요인을 성별

로 분석하여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에 대한 성인지적인 정책대안

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 근로자의 업무관련성 스트레스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성별로 분석하여 국가적인 효율적

인 예방대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근로자의 업무관련성 스트레스를 파악한다. 둘째, 한국 근

로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근무조건, 물리적 작업환경, 사회심

리적작업환경에따른업무관련성스트레스를성별로파악한다.

셋째, 한국 근로자의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성별로 분석하여그 차이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연구는한국근로자의업무관련성스트레스에영향을미치

는 요인을 분석한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2006년 한국 근로자 근로환경 조사 대상

자 10,043명 중 조사당시 근무 직장의 경력이 1년 이상인 20-

64세 근로자 5,534명이다. 본 연구 대상자 선정에 있어 배제된

550 최은숙∙하영미

J Korean Acad Nurs  39(4), 2009년8월

′



대상자는 불확실한 설문 응답자(66명), 고용주(657명), 자영업

자(2,285명), 군인(43명), 20세 미만 근로자(42명), 그리고 조사

시점 근무 직장의 경력이 1년 미만인 근로자(1,416명)이었다. 고

용주와 자영업자는 비임금 근로자로 임금 근로자와 근무조건과

사회심리적 작업환경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배제하였고, 군인은

직업의 특수성으로 직업계층과 직능수준 구분이 어렵다는 점에

서 배제하였다. 20세 미만 근로자는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배제

하였고 조사시점 근무 직장의 경력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업무

관련성 스트레스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근무조건과 작업환경에

대한자료의신뢰도와타당도가떨어진다는점에서배제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06년 근로환경조사 자료는 노동력 구

조, 작업환경, 작업조직, 작업시간, 조직의 의사소통, 사회심리

적 요인, 건강영향지표, 직업에 대한 만족도, 건강행태, 인구학

적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Park & Lee, 2009; Park, Lee,

& Kim, 2007) 유럽연합의 근로환경조사(Parent-Thirion et

al., 2007)와 거의 동일한 방법과 조사항목으로 조사된 것이다

(Park & Lee, 2009). 본 연구에서는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토

대로 업무관련성 스트레스 조사항목과 업무관련성 스트레스 관

련 요인으로 선행연구(Chang et al., 2004; Oh et al., 2002;

Parent-Thirion et al., 2007)를 참고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근무조건, 물리적 및 사회심리적 작업환경을 연구도구로 활용

하였다. 

1) 업무관련성 스트레스

업무관련성 스트레스는 일이 스트레스라는 건강문제를 일으

켰는지를 조사한 항목을 사용하였는데, “일 때문에 어떻게 건강

이 나빠지거나 사고가 났습니까?”를 질문하여 스트레스가 해당

되는지를측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연령, 교육수준, 가사부담으로 파악하

였다. 연령은 20-34세, 35-49세, 50-64세로 구분하였다. 교

육수준은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가사부

담은 가정일과 직장일의 책임감의 균형과 관련하여 업무관련

성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Krantz et al., 2005) 집안

일에 대한 부담정도로 측정하였다. 가사부담은 세 가지로 구분

하여 조사한 것을 사용하였는데, ‘아이를 돌보거나 교육시킴’,

‘식사준비 및 집안일’, ‘노인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봄’에

대해 각각 매일 한 시간 이상 일을 하는지 확인하여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높은 가사부담으로, 세 가지 중 한 가

지가 해당되면 중간 가사부담으로, 한 가지도 해당되지 않으면

낮은 가사부담으로구분하여 파악하였다.

3) 근무조건

근무조건은근로자가노동을제공하는것에대한제반조건으

로 업종, 회사규모, 직업계층, 고용형태, 주당 근무시간, 교대근

무로 확인하였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KNSO], 2007a)의 대분류(20개)를 토대로

유럽연합의 근로환경조사의 산업활동 분류방식(European Fo-

undation for the Improvment of Living and Workings [Eu-

rofound], 2007)을 참고하여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 건설업은 비서비스업으로 나머지는 서

비스업으로 분류하였다. 회사규모는 직원이 1-49인, 50-299

인, 300인 이상인 경우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직업계층은 한

국표준직업분류(KNSO, 2007b)에 의한 직업 및 직능수준 분류

를 참고하여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준전문가는‘높은 기술의 비육체 노동자’로 사무종사자는‘중

간 기술의 비육체노동자’로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농업,

임업및어업숙련근로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장치, 기

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중간 기술의 육체 노동자’로 단순노

무종사자는‘낮은 기술의 육체노동자’로 구분하였다. 고용형태

는 근로지속가능 여부와 계약기간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한 것을 사용하였는데(Ahn, Kim, & Lee, 2003), 정규직

은근로지속이가능한무기혹은1년이상의유기계약자이며, 비

정규직은 근로지속이 불가능한 무기 혹은 1년 미만의 유기계약

자로 구분하였다. 주당 근로시간은 45시간 미만과 45시간 이상

으로, 교대근무는 교대근무유무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4) 물리적 및 사회심리적 작업환경

물리적 작업환경은 유럽연합의 근로환경조사 결과분석자료

(Parent-Thirion et al., 2007)를 참고하여 인간공학적 위험,

생물 및 화학 위험, 환경 위험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인간

공학적위험은‘전동공구사용에의해손에전달되는진동’, ‘목,

허리, 손, 어깨, 다리등이힘들거나통증을주는자세’, ‘사람을

들어 올리거나 이동’,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이동’, ‘계속 서

있거나 걸어 다님’,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 동작’의 6개의 세

부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각세부항목에대해노출정도를‘절

대노출안됨’은1, ‘거의안됨’은2, ‘근무시간1/4’은3, ‘근무

시간 절반’은 4, ‘근무시간 3/4’은 5, ‘거의 모든 근무시간’은

한국 근로자의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와 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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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무시간 내내’는 7로 측정하여 전체 6개 항목을 합산하여

위험한 정도를 측정하였다. 인간공학적 위험을 측정한 결과 중

위수는 15이었고 중위수을 저위험군에 포함하여 15 이하인 경

우 저위험군으로, 16 이상인 경우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간공학적 위험에 대한 도구의 내적 일관성 지표인

Cronbach’s α=.71이었고, 유럽연합의 근로환경 조사(Parent-

Thirion et al., 2007)에서는 .73이었다. 생물 및 화학 위험은

‘연기, 흄, 가루, 분진을 들이마심’, ‘솔벤트, 신너와 같은 유기

용제 들이마심’, ‘화학물질이 피부에 접촉됨’, ‘병원폐기물, 체

액 등 감염되는 물질 취급’4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세부 항목에 대해 노출정도를‘절대 노출 안 됨’은 1, ‘거의

안 됨’은 2, ‘근무시간 1/4’은 3, ‘근무시간 절반’은 4, ‘근무시

간 3/4’은 5, ‘거의 모든 근무시간’은 6, ‘근무시간 내내’는 7

로 측정하여 전체 4개 항목을 합산하여 위험한 정도를 측정하

였다. 생물 및 화학 위험을 측정한 결과 중위수는 4이었고 중위

수를 비위험군에 포함하여 4 이하인 경우는 비위험군으로, 5

이상인 경우는 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유럽연합

의 근로환경 조사(Parent-Thirion et al., 2007)와 동일한 방

법으로 5개 항목의 생물, 화학, 및 방사선 위험에 대한 도구의

내적일관성 지표인 Cronbach’s α를 측정한 결과 .55로 낮아

전체 항목 총점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낮은‘엑스레이, 방사능,

용접광선, 레이저빔과 같은 방사선’에 대한 노출정도를 측정하

는 항목을 배제하고 4개 항목의 생물 및 화학 위험을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생물 및 화학 위험 도구의 Cronbach’s

α=.72이었고 유럽연합의 근로환경 조사(Parent-Thirion et

al., 2007)의 생물, 화학, 및 방사선 위험 도구는 .73이었다. 아

울러 본 연구에서 방사선 위험을 측정하는 항목은 별도로 분리

하여 측정하기에는 한국근로자에서 노출 수준이 낮아 본 자료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환경 위험은‘옆 사람과 이야기할 때 목

소리를 높여야 할 정도의 소음’,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날 정도

의 고온’, ‘손이 시릴 정도의 낮은 온도’3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세부 항목에 대해 노출정도를‘절대 노출 안

됨’은 1, ‘거의 안 됨’은 2, ‘근무시간 1/4’은 3, ‘근무시간 절

반’은 4, ‘근무시간 3/4’은 5, ‘거의 모든 근무시간’은 6, ‘근무

시간 내내’는 7로 측정하여 전체 3개 항목을 합산하여 위험한

정도를 측정하였다. 환경 위험을 측정한 결과 중위수는 3이었

고 중위수를 비위험군에 포함하여 3 이하인 경우 비위험군으로

4 이상인 경우 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환경 위험

도구의 Cronbach’s α=.75이었고 유럽연합의 근로환경 조사

(Parent-Thirion et al., 2007)에서는 .71이었다. 

사회심리적 작업환경은 직무요구도, 직무자율성, 상사의 지

지, 동료의 지지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직무요구도는 유럽연

합의 근로환경조사 결과분석(Parent-Thirion et al., 2007)에

서 업무강도를 두 가지 항목을 사용하여 복합지표를 산출한 방

식을 사용하였다. ‘일을 할 때 매우 빠른 속도로 일하는 것’과

‘마감시간에맞춰빡빡하게일하는것’의빈도를각각확인하여

‘절대노출안됨’은0%, ‘거의안됨’은10%, ‘근무시간1/4’은

25%, ‘근무시간 절반’은 50%, ‘근무시간 3/4’은 75%, ‘거의

모든 근무시간’은 90%, ‘근무시간 내내’는 100%로 측정한 후

두 항목의 평균을 구했다. 평균(±표준편차)은 31.4 (±28.9)이

었고 평균 점수를 저위험군에 포함하여 평균 이하인 경우는 저

위험군으로 평균을 초과하는 경우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사용

하였다. 직무자율성은유럽연합의근로환경조사결과분석(Par-

ent-Thirion et al., 2007)에서사용한5개항목을사용하였다.

세 가지 항목은 일의 순서, 작업방법, 작업속도에 대하여 선택

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각각 예는 1, 아니요는 0으로

구분하였다. 네 번째 항목은 같이 일할 사람을 선택할 때 나의

의견이 반영되는지에 대해 전혀 없음은 0으로 나머지(가끔, 빈

번히, 매우 자주, 거의 항상)는 1로 측정하였다. 마지막 질문은

원할 때 쉴 수 있는지에 대해 전혀 없음은 0으로 나머지(가끔,

빈번히, 매우 자주, 거의 항상)는 1로 측정하였다. 직무자율성

의 각 항목을 합하여 중위수를 구한 결과 4이었고 중위수는 저

위험군에 포함하여 직무자율성이 4이상인 군은 직무자율성이

높은 군, 3이하인 군은 직무자율성이 낮은 군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율성 도구의 Cronbach’s α=.73이었고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한 유럽연합의 근로환경 조사(Parent-

Thirion et al., 2007)에서는 .72이었다. 상사의 지지는 일자리

상황에서 부탁하면 상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가

끔, 전혀 없음은 상사의 지지가 낮은 군으로 나머지(빈번히, 매

우 자주, 거의 항상)는 상사의 지지가 높은 군으로 분류하였다.

동료의 지지는 일자리 상황에서 부탁하면 동료에게 도움을 받

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가끔, 전혀 없음은 동료의 지지가 낮은 군

으로 나머지(빈번히, 매우 자주, 거의 항상)는 동료의 지지가 높

은 군으로 분류하였다.

4. 자료 수집 방법

연구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06년에 처음으로 실시

한 근로자근로환경전국표본조사의원시자료를이용하였다. 근

로자 근로환경 전국표본조사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

구에서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조사구에서 무작위로 가

구를 선정하여 가구 내 만 15세 이상 64세 미만의 근로자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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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총 46,498가구를 방문하여 10,043명

의 근로자를 조사하였다. 근로자는 조사기간 전주에 1시간 이상

일한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와 사업주를 말하며 주부, 학생, 은퇴했거나 고용되지

않은 사람은 배제되었다. 근로자 근로환경조사 자료는 표본조

사결과를 토대로 모집단 근로환경을 보다 정확히 추정하기 위

해 가중치로 조사결과를 보정하였다(Park & Lee, 2009). 

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AS version 9.1을 사용하였고 모집

단을 보다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 완전 표본 설계에서 도출한 가

중치를 포함하였다. 구체적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근무조건, 물리적 작업

환경, 사회심리적 작업환경은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와 백분율

로 파악하고 성별 차이는 2 test 혹은 t-test로 파악하였다.

2)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에 대한 성별 연령보정 호소율을 백

분율로 산출하였다. 성별연령 보정 시 기준인구로 2006년 경

제활동인구조사 자료(KNSO, 2006)의 성별연령별 인구(20-34

세, 35-49세, 50-64세)를 사용하였다. 

3) 성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근무조건, 물리적 작업환경, 사회

심리적 작업환경에 따른 업무관련성 스트레스 호소율을 빈도와

백분율로파악하였다. 

4) 성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근무조건, 물리적 작업환경, 사회

심리적 작업환경에 따른 단변량별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정도를파악하고자단순로지스틱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5) 성별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관련 변수를 모두 투입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정한 결과 모든 독립

변수들의 분산팽창지수가 3.9 이하로 다중공선성은 없었다. 성

별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은 Hosmer-Lemeshow 모형

적합도 검정결과 예측값과 관찰값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p=.565 [남], p=.194 [여]).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근무조건, 작업환경 특성

에 따른 성별 분포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전체 연구 대상자

중 남자는 59.5% (n=3,292), 여자는 40.5% (n=2,242)이었다.

남자의 평균연령은 40.7세(±8.9세)이었고 여자의 평균 연령은

39.1세(±11.9세)이었다.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 고졸, 중졸 이

하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가사부담과 관련하여 높

은 가사부담과중간정도 가사부담이 여자가 월등하게 높았다. 

근무조건과관련하여종사업종은남자의55.4%, 여자의75.0%

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회사규모별 종사비율은 각각

1-49인, 300인 이상, 50-299인 순으로 높았고 여자는 회사규

모가 1-49인 경우 57.6%로 남자의 43.9%에 비해 약 13.7% 더

높은 비율로 종사하고 있었다. 직업계층별 분포는 남녀 모두 중

간 기술의 육체 노동에 각각 44.3%와 35.1%로 가장 높은 비율

로 근무하고 있었고 낮은 수준의 육체노동에는 각각 가장 낮은

비율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남자는 11.0%, 여자는 15.7%이었다.

고용형태는 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정규직의 비

율이 남녀에서 각각 78.9%와 77.5%로 비정규직 비율보다 훨씬

높았다. 근무시간은 주당 45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율이 남자는

57.7%, 여자는 46.6%로 남자에서 11.1% 더 높았다. 교대근무

는 남자는 12.0%, 여자는 6.8%가 근무하고 있었다.

물리적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인간공학적 위험은 고위험군의

비율이남자는 45.3%, 여자는48.0%로여자가 약간높았다. 생

물 및 화학 위험은 남자는 45.0%, 여자는 23.5%로 남자가 노출

되는비율이더높았다. 환경위험도남자가55.1%, 여자가40.6%

로 남자가 노출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사회심리적 작업환경 요인과 관련하여 직무요구도가 높은 경

우, 직무자율성이 낮은 경우, 상사의 지지와 동료의 지지가 낮

은 경우는 여자에서 각각 더 높았고, 반면에 직무요구도가낮은

경우, 직무자율성이 높은 경우, 상사의 지지와 동료의 지지가

높은 경우는 남자에서 각각 더 높았다. 

2. 업무관련성 스트레스 호소율

본 연구에서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의 비보정 호소율과 연령

보정 호소율은 남자가 각각 18.4%로 동일하였고 여자도 각각

15.2%와 15.1%로 비슷하였다. 연령대별 업무관련성 스트레스

의 호소율은 남자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하여 20-34세에서

는 18.0%이었고 35-49세에서는 18.5%, 50-64세에서는 18.7%

이었다. 여자는50-64세에서가장낮아13.3%이었고20-34세

와 35-49세는 비슷하여각각 15.6%와 15.7%이었다. 남녀가 각

각 20%이상의 높은 업무관련성 스트레스 호소율을 보이는 위

험군은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인 경우, 인간공학적 고위험군, 생

물 및 화학 위험군, 직무요구도가 높은 군이었다. 남자에서만

20% 이상의 높은 업무관련성 스트레스 호소율을 보이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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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학력이 중졸 이하인 군, 중간기술의 육체노동자군, 주당

45시간 이상 근무군, 교대 근무군이었다. 여자에서만 20% 이

상의 높은 업무관련성 스트레스 호소율을 보이는 위험군은 고

기술의비육체노동자군이었다(Table 2, 3).

3.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근무조건,

물리적 작업환경, 사회심리적 작업환경과의 관련성에 대한 비

보정 교차비와 다변량 보정 교차비를 Table 2, 3에 성별로 제

시하였다.

남자 근로자에서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

는 변수는 교육수준, 가사부담, 회사규모, 직업계층, 근무시간,

교대근무, 인간공학적 위험, 생물 및 화학위험, 직무요구도이었

다.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에 비해 고졸인 경우, 가사부담이 저

부담에 비해 중간 부담인 경우 업무관련성 스트레스가 더 낮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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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Men (n=3,292) Women (n=2,242)

2/t p
n (%) or Mean (SD) n (%) or Mean (SD)

Age (yr) 20-34 986 (30.0) 838 (37.4) 35.0 <.001 
35-49 1,644 (49.9) 1,030 (46.0) 
50-64 662 (20.1) 374 (16.7) 

40.7 (±8.9) 39.1 (±11.9) -6.1 <.001

Education Middle school or less 379 (11.5) 424 (18.9) 70.4 <.001 
High school 1,253 (38.1) 874 (39.0) 
College or over 1,661 (50.4) 944 (42.1)

Housework load Low 2,140 (80.2) 616 (27.5) 1,610.5 <.001 
Medium 516 (15.7) 933 (41.6) 
High 136 (4.1) 693 (30.9)

Economic sector Non-service 1,470 (44.7) 560 (25.0) 222.5 <.001 
Service 1,822 (55.4) 1,682 (75.0)

Company size 1-49 1,444 (43.9) 1,291 (57.6) 118.8 <.001 
50-299 713 (21.6) 448 (20.0) 
≥300 1,136 (34.5) 502 (22.4)

Occupational class Low-skilled manual 361 (11.0) 351 (15.7) 90.5 <.001 
Medium-skilled manual 1,458 (44.3) 787 (35.1) 
Medium-skilled non-manual 564 (17.1) 548 (24.4) 
High-skilled non-manual 909 (27.6) 556 (24.8)

Type of employment Permanent 2,598 (78.9) 1,738 (77.5) 1.5 .214 
Non-permanent 694 (21.1) 504 (22.5)

Work time (hr/week) <45 1,392 (42.3) 1,198 (53.4) 66.3 <.001 
≥45 1,900 (57.7) 1,044 (46.6)

Shift work No 2,898 (88.0) 2,088 (93.2) 39.2 <.001 
Yes 394 (12.0) 154 (6.8)

Ergonomic risks Low 1,801 (54.7) 1,165 (52.0) 4.1 .044 
High 1,490 (45.3) 1,077 (48.0)

Biological and chemical risks No 1,811 (55.0) 1,716 (76.5) 267.2 <.001 
Yes 1,481 (45.0) 526 (23.5)

Ambient risks No 1,479 (44.9) 1,331 (59.4) 111.3 <.001 
Yes 1,813 (55.1) 911 (40.6)

Job demands Low 2,149 (65.3) 1,345 (60.0) 15.9 <.001 
High 1,143 (34.7) 897 (40.0)

30.1 (±26.0) 33.1 (±34.1) 3.8 <.001

Job control High 1,409 (34.7) 740 (33.0) 14.9 <.001 
Low 1,883 (57.2) 1,501 (67.0)

Superior support High 1,083 (32.9) 653 (29.1) 8.9 .003 
Low 2,209 (67.1) 1,589 (70.9)

Colleague support High 1,292 (39.2) 758 (33.8) 16.8 <.001 
Low 2,000 (60.8) 1,484 (66.2)

Table 1. Characteristics of Korean Employees aged 20-64 yr by Gender



다. 회사규모는 종업원 수가 1-49인에 비해 300인 이상인 경

우, 직업계층은 저기술의 육체노동자에 비해 기술수준이 높고

비육체 노동자일수록, 주당 근무시간이 45시간 미만인 경우에

비해 45시간 이상인 경우, 근무형태가 비교대근무에 비해 교대

근무인 경우 업무관련성 스트레스가 더 높았다. 인간공학적 위

험이 저위험에 비해 고위험인 경우, 생물 및 화학 위험이 비위

험군에 비해 위험군인 경우, 직무요구도가낮은 경우에 비해 높

은 경우 업무관련성 스트레스가더 높았다(Table 2).

여자 근로자에서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

는 변수는 교육수준, 회사규모, 고용형태, 근무시간, 인간공학

적 위험, 생물 및 화학위험, 직무요구도이었다. 교육수준이 중

졸이하에 비해 대졸 이상인 경우 업무관련성 스트레스가 더 높

았다. 회사규모는 종업원 수가 1-49인에 비해 300인 이상인

경우 업무관련성 스트레스가 더 높았고, 반면에 50-299인 경우

에는더낮았다. 고용형태는정규직에비해비정규직인경우, 주

당 근무시간이 45시간 미만인 경우에 비해 45시간 이상인 경우

업무관련성 스트레스가 더 높았다. 인간공학적 위험이 저위험

에 비해 고위험인 경우, 생물 및 화학 위험이 비위험군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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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 with work-
related stress

Unadjusted OR
(95% CI)

p p
Adjusted OR

(95% CI)

Age (yr) 20-34 18.0 (ref) (ref) 
35-49 18.5 1.03 (0.84-1.27) .764 1.04 (0.84-1.29) .730 
50-64 18.7 1.04 (0.81-1.35) .744 1.00 (0.74-1.35) .988

Education Middle school or less 23.7 (ref) (ref) 
High school 18.5 0.73 (0.56-0.97) .027 0.70 (0.51-0.97) .033
College or over 17.1 0.66 (0.51-0.87) .003 1.01 (0.69-1.47) .967

Housework load Low 18.9 (ref) (ref) 
Medium 15.2 0.77 (0.59-1.00) .047 0.73 (0.56-0.96) .025
High 19.6 1.04 (0.68-1.61) .848 1.01 (0.64-1.59) .975

Economic sector Non-service 19.1 (ref) (ref) 
Service 17.8 0.92 (0.77-1.09) .326 1.15 (0.95-1.41) .153

Company size 1-49 17.4 (ref) (ref)
50-299 19.0 1.12 (0.89-1.41) .338 1.13 (0.88-1.45) .339
≥300 19.3 1.14 (0.93-1.39) .208 1.33 (1.05-1.69) .018

Occupational class Low-skilled manual 13.3 (ref) (ref) 
Medium-skilled manual 22.6 1.90 (1.37-2.64) <.001 1.88 (1.32-2.66) <.001 
Medium-skilled non-manual 13.9 1.05 (0.71-1.54) .811 1.83 (1.17-2.85) .008 
High-skilled non-manual 16.4 1.27 (0.90-1.81) .176 2.12 (1.39-3.22) <.001

Type of employment Permanent 17.5 (ref) (ref) 
Non-permanent 21.7 1.30 (1.06-1.60) .013 1.16 (0.92-1.46) .220

Work time (hr/week) <45 15.3 (ref) (ref) 
≥45 20.6 1.43 (1.19-1.72) <.001 1.25 (1.03-1.53) .028

Shift work No 17.3 (ref) (ref) 
Yes 26.7 1.75 (1.37-2.23) <.001 1.42 (1.07-1.89) .017

Ergonomic risks Low 12.4 (ref) (ref) 
High 25.6 2.44 (2.03-2.93) <.001 1.89 (1.49-2.40) <.001

Biological and No 13.1 (ref) (ref)
chemical risks  Yes 24.9 2.20 (1.84-2.63) <.001 1.56 (1.23-1.97) <.001

Ambient risks No 12.9 (ref) (ref) 
Yes 22.9 2.00 (1.66-2.41) <.001 1.15 (0.89-1.48) .295

Job demand Low 13.3 (ref) (ref) 
High 28.0 2.54 (2.12-3.04) <.001 1.97 (1.62-2.39) <.001

Job control High 15.4 (ref) (ref) 
Low 20.6 1.22 (1.02-1.46) .031 0.98 (0.80-1.19) .814

Superior support High 18.3 (ref) (ref) 
Low 18.5 1.12 (0.93-1.36) .239 1.23 (0.91-1.65) .173

Colleague support High 17.3 (ref) (ref) 
Low 19.0 1.01 (0.84-1.21) .909 0.89 (0.68-1.18) .432

Table 2. Unadjusted Odds Ratios (OR) and Adjusted Odds Ratios (OR) for Work-related Stress as Dependent Variable and the Risk Fac-
tors as Independent Variables among Korean Employed Men (N=3,292)



위험군인 경우, 직무요구도가 낮은 경우에 비해 높은 경우 업무

관련성 스트레스가 더 높았다(Table 3).

남녀가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는변수는교육수준, 회사규모, 근무시간, 인간공학적위험,

생물 및 화학 위험, 그리고 직무요구도이었다.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에 비해 남자는 고졸에서만 업무관련성 스트레스가 낮았으

나(OR=0.70, 95% CI=0.51-0.97), 여자는 대졸 이상에서 업무

관련성 스트레스가 높았다(OR=2.22, 95% CI=1.33-3.71). 회

사규모와 관련하여 남자는 1-49인에 비해 300인 이상 규모에

서업무관련성스트레스가높았고(OR=1.33, 95% CI=1.05-1.69),

여자는 50-299인 규모에서 낮았다(OR=0.65, 95% CI=0.46-

0.94).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남녀가 주당 45시간 미만에 비해

주당 45시간 이상인 경우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의 교차비가 모

두 유의하게 높았고 여자의 교차비가 더 높았다(OR=1.25, 95%

CI=1.03-1.53 [남], OR=1.58, 95% CI=1.22-2.05 [여]). 인간

공학적 위험은 남녀가 저위험에 비해 고위험인 경우 업무관련

성 스트레스의 교차비가 유의하게 높았고 여자의 교차비가 남

자의 교차비보다 더 높았다(OR=1.89, 95% CI=1.49-2.40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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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Unadjusted Odds Ratios (OR) and Adjusted Odds Ratios (OR) for Work-related Stress as Dependent Variable and the Risk Fac-
tors as Independent Variables among Korean Employed Women (N=2,242)

Variables Categories
% with work-
related stress

Unadjusted OR
(95% CI)

p p
Adjusted OR

(95% CI)

Age (yr) 20-34 15.6 (ref) (ref) 
35-49 15.7 1.01 (0.78-1.29) .963 1.13 (0.81-1.58) .459 
50-64 13.3 0.83 (0.58-1.18) .303 0.88 (0.54-1.45) .625

Education Middle school or less 15.9 (ref) (ref) 
High school 11.5 0.69 (0.49-0.96) .029 1.03 (0.67-1.56) .908 
College or over 18.4 1.19 (0.88-1.62) .261 2.22 (1.33-3.71) .002

Housework load Low 17.0 (ref) (ref) 
Medium 13.5 0.77 (0.58-1.01) .062 0.79 (0.57-1.11) .179 
High 16.0 0.93 (0.70-1.25) .644 0.98 (0.68-1.41) .911

Economic sector Non-service 13.4 (ref) (ref) 
Service 15.8 1.21 (0.92-1.60) .170 1.17 (0.85-1.59) .336

Company size 1-49 16.1 (ref) (ref) 
50-299 10.4 0.60 (0.43-0.85) .003 0.65 (0.46-0.94) .022 
≥300 17.2 1.08 (0.82-1.42) .577 1.19 (0.87-1.64) .280

Occupational class Low-skilled manual 14.0 (ref) (ref) 
Medium-skilled manual 17.2 1.27 (0.89-1.81) .183 1.17 (0.79-1.74) .439 
Medium-skilled non-manual 8.0 0.53 (0.35-0.82) .004 0.74 (0.43-1.29) .287 
High-skilled non-manual 20.3 1.56 (1.08-2.25) .017 1.23 (0.75-2.03) .413

Type of employment Permanent 13.7 (ref) (ref) 
Non-permanent 20.4 1.60 (1.24-2.07) <.001 1.49 (1.11-1.99) .007

Work time <45 (hr/week) 12.5 (ref) (ref) 
≥45 (hr/week) 18.4 1.58 (1.25-1.99) <.001 1.58 (1.22-2.05) <.001

Shift work No 15.3 (ref) (ref)
Yes 14.2 0.91 (0.57-1.46) .704 0.63 (0.37-1.07) .086

Ergonomic risks Low 10.0 (ref) (ref) 
High 20.8 2.36 (1.85-3.00) <.001 2.18 (1.61-2.95) <.001

Biological and  No 13.3 (ref) (ref) 
chemical risks Yes 21.7 1.81 (1.41-2.33) <.001 1.55 (1.15-2.07) .004

Ambient risks No 12.2 (ref) (ref) 
Yes 19.6 1.75 (1.39-2.20) <.001 1.06 (0.80-1.42) .681

Job demand Low 10.8 (ref) (ref) 
High 21.9 2.33 (1.85-2.95) <.001 1.89 (1.45-2.46) <.001

Job control High 13.6 (ref) (ref) 
Low 16.0 0.94 (0.75-1.19) .612 0.90 (0.70-1.17) .434

Superior support High 17.6 (ref) (ref) 
Low 14.3 0.78 (0.61-1.00) .050 0.86 (0.56-1.32) .485

Colleague support High 18.3 (ref) (ref) 
Low 13.7 0.71 (0.56-0.90) .004 0.92 (0.61-1.38) .677



OR=2.18, 95% CI=1.61-2.95 [여]). 생물 및 화학 위험도는 남

녀가 비위험군에 비해 위험군이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의 교차비

가유의하게높았다(OR=1.56, 95% CI=1.23-1.97 [남], OR=1.55,

95% CI=1.15-2.07 [여]). 직무요구도는 남녀가 직무요구도가

낮은경우에비해직무요구도가높은경우업무관련성스트레스

의 교차비가 높았고 남자가 여자보다 교차비가 더 높았다(OR=

1.97, 95% CI=1.62-2.39 [남], OR=1.89, 95% CI= 1.45-2.46

[여]).

남자에서 여자와 달리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

의한 관련성을 보이는 변수는 가사부담, 직업계층과 교대근무

이었다. 가사부담과 관련하여 남자에서만 저부담에 비해 중간

부담인경우업무관련성스트레스의교차비가낮았다(OR=0.73,

95% CI=0.56-0.96). 직업계층과 관련하여 남자에서만 저기술

육체노동자에 비해 중간 기술의 비육체노동자(OR=1.83, 95%

CI=1.17-2.85), 중간기술의 육체노동자(OR=1.88, 95% CI=1.32-

2.66), 고기술의 비육체노동자(OR=2.12, 95% CI=1.39-3.22)

순으로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의 교차비가 증가하였다. 교대근무

와 관련하여 남자에서만 비교대근무에 비해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의 교차비가 높았다(OR=1.42, 95%

CI=1.07-1.89). 

여자에서 남자와 달리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

의한관련성을보이는변수는고용형태이었다. 고용형태와관련

하여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의 교차비

가 높았다(OR=1.49, 95% CI=1.11-1.99). 

남녀가연령, 업종, 환경위험, 직무자율성, 상사의지지, 동료

의지지는업무관련성스트레스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한국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건강과 조

직의생산성을저하시키고많은국가적재정손실을가져오는업

무관련성스트레스의호소율을산출하고이에영향을미치는위

험요인을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건강결과 변수로 사용한 업무관련성 스트레스는

2000년에 수행한 유럽연합 근로환경조사 자료로 분석한 연구

(Daniels, 2004)에 의하면 일로 인한 불안, 과민성, 수면문제,

위통, 두통, 전신 피로와 인자분석에 의해 하나의 요인으로 확

인되었고 내적 일관성 지표인 Cronbach’s α가 .73으로 적절하

였다. 한편 2005년에 실시한 4번째 유럽연합 근로환경조사 자

료를 토대로 유럽연합 27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

하면 유럽연합 근로자의 업무관련성 스트레스 호소율은 22.3%

이었고 업무관련성 건강문제 중 요통 24.7%, 근육통 22.8%,

피로 22.6%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Burchell et al., 2007;

Parent-Thirion et al., 2007). 한국 전체 근로자의 업무관련

성 스트레스의 호소율은 17.9%이었고 유럽연합의 결과보다는

낮으나 업무관련성 건강문제 중 근육통 18.1%에 이어 두 번째

로 높았다(Park et al.,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 유럽연합 근

로환경조사와 동일한 방법과 조사내용으로 측정한 우리나라 근

로환경 조사 자료의 업무관련성 스트레스를 결과변수로 사용한

것은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와 관련된 건강문제를 동시에 설명

한다는 점과 업무관련성 건강문제 중 호소율이 높은 건강문제

라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국가적인 사업장 단위의 근로자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정책안을 제시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 임금

근로자의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모형을 제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에 대한 근무조건과 작업환경

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크다.

본 연구에서 한국 임금근로자의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의 연령

보정 호소율은 남자가 18.4%, 여자가 15.1%이었고 이것은 연령

보정전과 거의 차이가 없었으므로 근로환경 조사자료로 가중치

를 포함하여 분석한 것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업

무관련성 스트레스 호소율이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것은 유

럽연합의 조사결과와 일치하였다. 2005년 4번째 유럽연합 근

로환경조사 자료를 토대로 유럽연합 27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

사한 업무관련성 스트레스 호소율은 남자가 24%, 여자가 21%

(Burchell et al., 2007)이었다. 업무관련성 스트레스가 남자가

더 높은 것은 위험 작업환경에 대한 노출과 노동 강도와 관련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유럽연합의 근로자들도 한국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남자가 근무시간이 길고 물리적 작업환경에 대한

노출이 더 많았다(Burchell et al., 2007; Fagan & Burchell,

2002). 

본 연구에서 남녀 모두에서 근무조건과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에 대해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수는 회사

규모, 근무시간, 인간공학적 위험, 생물 및 화학 위험, 직무요구

도이었다. 제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별, 회사규

모, 근무시간, 직무요구도, 물리적 작업환경, 직무요구도 등이

정신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위험요인이었으며

본 연구 결과와 상당부분 일치하였다(Oh et al., 2002). 한편,

본 연구에서 근무시간, 인간공학적 위험, 생물 및 화학 위험, 직

무요구도의 위험군에서의 업무관련성 스트레스 호소율의 비율

과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의 비보정 교차비가 대부분 남자가 높

한국 근로자의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와 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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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도불구하고다변량보정후업무관련성스트레스의교차비

가남녀가 비슷하거나 여자가 더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

행연구에서 성별이 근무조건과 작업환경 위험요인과 더불어 독

립적인 위험요인으로서 여자가 남자보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

았던 점(Oh et al., 2002)과 일치하는 견해이다. 이것은 업무관

련성 스트레스 호소율이 남자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위

험요인을 통제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의 효율적 관리

를 위해 업무관련 스트레스의 강력한 위험요인인 근무시간과

직무요구도와 같은 업무강도와 물리적 작업환경관련 위험요인

을 우선적으로 관리하면서 성인지적 관점의 체계적인 연구와

접근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회사규모와 관련하여 남자는 1-49인 규모에 비

해 300인 이상 규모에서업무관련성스트레스가높았고 여자는

50-299인 규모에서 업무관련성 스트레스가 낮았다. 제조업 근

로자에서 신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 모두 사업체 규모가 클수

록 높았고(Oh et al., 2002), 취업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사업체 규모가 적은 경우와 큰 경우에 스트레스가 높

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Jung, Kim, Lee, Yi, & Kwon,

2001). 한편, 산업안전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한 근

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Cho, 2006)에서는 사업체 규모와 직

무스트레스 및 세부 영역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본 연구결과

와 달랐다. 본 연구를 통해 사업체 규모에 따라 업무관련성 스

트레스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한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

장 단위의 업무관련성 스트레스 관리 전략을 세우는데 있어 중

요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비교적 보건관리자 배치율이

높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를 활용하여 해당 사

업장의 위험요인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업무관련성 스트레스

관리가 요구된다. 그리고 여자 근로자에서 근로환경이 열악한

1-49인 규모에서 업무관련성 스트레스가 높은 것은 이중적인

건강위험이되므로소규모사업장에서의여자근로자를위한스

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개인적 특성 중 교육수준과 관련하여 남자는 교

육수준이 중졸 이하에 비해 고졸이 업무관련성 스트레스가 낮

았고 여자는 대졸 이상에서 업무관련성 스트레스가 높았다. 남

자 직장인에서만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았거나(Chang et al., 2005),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직무스

트레스 수준이 더 높았던 선행연구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하였

다(Chang et al., 2004; Cho, 2006).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업

무부담이 많고 직장분위기에 동화되기 어려운 점이 업무관련성

스트레스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Cho, 2006).

한편, 남자 근로자는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에도 높은 경우와 똑

같이 업무관련성 스트레스가 높았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낮은

남자 근로자는 근무조건이 열악할 수 있고 신체적 특성상 여자

근로자보다 업무 강도가 높고 위험 작업환경에의 노출이 더 많

을 수 있다는 점과 연관하여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 단

위의 업무관련성 스트레스 관리에 있어 근로자의 교육수준에

따른 근무조건과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남자 근로자에서 가사부담은 낮은 부담에 비해

중간 부담인 경우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의 교차비가 낮았다. 이

것은 남자 근로자에게 아이 돌보기, 집안일, 노인이나 장애 가

족 돌보기 중 한 가지에 대해 하루 1시간 이상의 부담이 있는 정

도의 중간정도의 가사부담은 일과 가정과의 갈등을 줄여서 업

무관련성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스웨

덴의 비육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시간 근로, 집안일 및 자녀돌

보기와 스트레스 증상과의 관련성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자

는 집안일과 장시간 근로의 상호작용에 의해 스트레스 증상이

나타났고 남자는 주당 21시간 이하의 자녀돌보기는 장시간 근

로가 높은 스트레스 증상을 유발하는데 있어 완충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rantz et al., 2005). 따라서 추가 연구를 통

해가사부담의내용과정도에따른업무관련성스트레스에미치

는 영향의 직간접적인경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남자근로자에서만 직업계층이 저기술의 육체노

동자에 비해 기술 수준의 단계가 높아지고 비육체노동자인 경

우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의 교차비가 더 높았다. 한국 근로자의

직업별 직무스트레스 비교에서 육체노동자가 비육체노동자보

다 직무스트레스가 대체적으로 더 높고(Chang et al., 2004),

사무직과 생산직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비교에서 고위험 스트

레스군의비율이생산직근로자가더높았던(Hur, Chang, Koo,

& Park, 1996) 선행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이것은 본 연구

가 직업계층 분류에서 육체노동자와 비육체노동자로 한정하여

구분하지 않고 직업에서 요구되는 직능수준을 고려하여 직업계

층을 재분류하여 사용하였고 다른 관련 위험요인을 보정하여

업무관련성스트레스의교차비를도출한점에기인한다고볼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남자 근로자의 직업계층은 독립적인 위험요

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직업계층을 고려하여 직업계층별 업무

관련성 스트레스 위험요인에 대한 다면적인 스트레스 관리가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근로자

에게 요구되는 기술 수준을 반영한 직업계층분류에 따른 업무

관련성 스트레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비교대근무에 비해 교대근무가 남자 근로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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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보정 전과 다변량 보정 후 모두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와 유의

한 관련성이 있었다.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교대근무가 스트레

스와 단변량 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다변량 보정

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Chang et al., 2005; Kim et al.,

2002) 본 연구와 달랐다. 산업보건기준에 대한 규칙 제259호

에 의하면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이 포함되어 있다(Rule of industrial health stan-

dard, 2009). 본 연구에서 교대근무가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차이는 우리나라 여자 근로자가 주로 판매

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이들은 밤근무가 포

함되지 않는 교대근무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남자는

주로 제조업에 종사하거나 경호경비 업무를 하면서 밤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기인할 수 있

다. 한편, 여자 근로자는 교대근무로 인한 남녀 공통적인 위험

질병인 수면장애, 시차증후군, 사고, 위장질환, 정신신경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대근무로 인해

일과 가사에 대한 책임과의 갈등이 남자보다 더 많이 발생될 수

있고 여성생식기능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특별한 관리가 요

구된다(Costa, 1997). 따라서 효율적인 업무관련성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밤근무, 교대주기 등 교대근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성인지적 관점의 접근 전략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비정규직의 업무관련성 스트레스 호소율이 남녀

가 각각21.7%와20.4%로높고고용형태에따른업무관련성스

트레스의 교차비는 여자 근로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것은 여자 근로자가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에 대해 고

용형태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핀란드 근로

자의 고용형태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Virtanen, Vahtera, Kivima_ki, Pentti, & Ferrie, 2002)에

서도 여자에서만 고용계약의 안정성이 낮을수록 사회심리적 스

트레스의 교차비가 유의하게 증가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불안정이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는 기제

로 작용하며 다양한 기능 습득과 작업량의 증대 및 작업의 복잡

성으로 정신적 피로가 증가하고 있고 여유시간의 감소, 작업속

도의증가및노동강도의강화로스트레스가더욱증폭된다(Koh

et al., 2003). 한편비정규직여성노동자는노동강도강화와저

임금에시달릴뿐만아니라다른가족구성원들로부터경제활동

이평가절하되어가정에서성평등을실현하지못하는결과를낳

아(Kwon, 2003) 사회심리적스트레스가더욱증대된다고볼수

있다. 따라서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가지며 업무관련 스트레스

호소율도 높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종합적인 스트레스 관

리방안이필요하며특별히여성비정규직근로자들의직장과가

정에서의차별의특수성을반영한대안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업무관련성 스트레스는 선행 연구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더

낮았으나(Chang et al., 2005; Koh et al., 2003; Oh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관련 위험요인

의 통제를 통해 연령이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에 대한 독립적인

위험요인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업종은 남녀 모두에서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

여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차이가

없었다(Cho, 2006).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한국형 직무스트레

스 수준을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서비스업 중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과 기타 공공, 수리, 서비스업 및 운수업은 가장 높은 편이

었고, 사업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과 교육서비스업은 가장 낮

은 편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비서비스업으로 분류한 광업, 제조

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은 중간 정도의 직무스트레

스 수준을 보였다(Chang et al., 2004). 본 연구에서의 사용한

업종분류 방식에 따르면 업무관련성 스트레스 관리에 있어 업

종별 접근보다는 사업장 단위의 업무관련성 스트레스 위험요인

관리방식이 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물리적 환경 중 환경위험은 업무관련성 스트레

스와 남녀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선행연구에서 온도와 소

음은 신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Oh

et al., 2002), 생산직근로자를대상으로한연구에서는스트레

스 증상인 불안, 분노, 우울, 인지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설명변인은 소음 노출수준이었다(Lee, 2002). 따라서 업무관련

성 스트레스 관리에 있어 환경위험을 배제하는 것보다 다른 작

업환경 스트레스 위험요인 관리와 병행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심리적 작업환경 중 직무자율성은 업무관련

성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조선업 근로

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며(Koh et al., 2003),

여자 근로자에서만 직무자율성이 낮을수록 사회심리적 스트레

스가 높았던 연구(Chang et al., 2005)와는 차이가 있다. 그리

고 본 연구에서 상사의 지지와 동료의 지지와 같은 사회적 지지

는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선행연구에

서사회적지지는사회심리적스트레스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

치거나(Koh et al., 2003), 스트레스 인자가 직업성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Beehr,

Farmer, Glazer, Gudanowski, & Nair, 2003) 알려져 있다.

본연구에서사회심리적작업환경중직무요구도를제외한모든

위험요인들이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와 유의하지 않았는데,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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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자율성과사회적지지가업무관련성스트레스에미치는직간

접적인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추가연구가필요하다.

산업간호사는 사업장 보건관리자로서 또는 소규모사업장 보

건관리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사로서 근로자 건강보호에 핵

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산업간호사가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에 대한 다면적인 위험요인

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근로자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단면 연구로 스트레스와 위험요인이 동

시에 측정되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년간의 근로환경 조사경험이 축적된 유

럽의 근로환경조사 항목을 그대로 사용한 한국의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사용했지만 연구도구에 대한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향후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에 대한 전향적인

종단적 조사연구와 더불어 한국의 근로환경조사를 정착해 나가

는과정에서연구도구를지속적으로표준화해나가야할것이다.

결 론

업무관련성 스트레스는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업장과 국

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로 인해 한국 근로자의 업무관련 스

트레스와 다면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관

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근로자

의업무관련성스트레스에대해다음과같은결론을도출하였다.

한국 임금 근로자의 업무관련성 스트레스 호소율과 이에 영

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은 성별로 차이가 있으며 성인지적 관점

의 예방적인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 임금 근로자의 업무관

련성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남녀 공

통의 업무관련성 위험요인은 사업체 규모, 근무시간, 인간공학

적 위험, 생물 및 화학 위험, 직무요구도이다. 남자 근로자의 업

무관련성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직업계층별 위험요인과 교대

근무 형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자 근로자의 업무관련성 스

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산업간호사는 업무

관련성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자의 개인특성, 근무조

건, 작업환경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통해 사업장 단위의 근로

자 스트레스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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